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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Carl Jung’s indivi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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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hou Sun-Ae’s spiritual formation in the light of Carl 
Jung’s conception of individuation. Spirituality is defined in different ways by different schol-
ars, but most consider self-transcendence as a necessary element. This self-transcendence 
can occur in the relationship with self, with others, and with the transcendent. In the rela-
tionship with the self, it appears as self-objectification; with others, it is as moving toward 
others; an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transcendent, it moves toward the transcendent. 
Spirituality is closely related to individual identity, in that it surrounds and integrates life. 
Spiritual formation is thus closely related to Jung’s concept of individuation, as this involves 
the separation of persona and ego, and shadow recognition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self-objectification. In addition, the withdrawal of shadow projection that occurs in 
individuation is closely related to moving toward others, in that it recognizes the shadow in-
stead of blaming others, allowing one to look at others without prejudice. The fact that 
Jesus Christ is the symbol of the Self, the driving force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tells us 
that spirituality leading to a relationship with the transcendent God and Jung’s theor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us, if we examine the process of spiritual formation through 
the Jung’s individuation process,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psychodynamic dimension of 
spirituali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rocess of Chou Sun-Ae’s spiritual formation through 
Jung’s individuation process. Throughout her 98 years, Chou Sun-Ae experienced national 
pain and hardships, as well as personal adversity and difficulties; but through all of these 
hardships, conflicts, and difficult moments, she accomplished individualization. Therefore, by 
examining the spiritual formation through individuation in Chou Sun-Ae, I consider the di-
rection of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In this study, three main characteristics of Chou 
Sun-Ae’s spiritual formation can be identified. First, through a life of repentance, the identi-
fication between persona and ego can be weakened. Second, the ego develops, and in-
dividualization is achieved, through a new calling. Third, in shadow integration, the spiritual 
development comes to recognize Jesus Christ on the cross and achieve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Investigat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through Chou 
Sun-Ae’s spiritual formation indicates that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should harmonize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 and should develop an experience of the transcendent God 
in everyday life. By this means, the believer can achieve Self-realization and be a true 
Christian who practices love for God and love for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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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융의 개성화 과정에 비추어 본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에 관한 글이다 영. 
성은 학자들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자기초월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초. 
월은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초월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나와의 관계에서는 자, , 
기 객관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자 지향으로 초월자와의 관계에서는 초월자를 향하는 것으로 , , 
나타날 수 있다 영성은 삶을 둘러싸고 통합하는 점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영. . 
성형성은 융의 개성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융의 페르조나와 자아의 분리 그림. , 
자 인식은 자기 객관화의 차원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림자 . 
투사 철회는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며 타인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게 하, 
는 점에서 타자 지향과 관계가 깊다 개성화 과정의 원동력인 자기 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 (Self)
라는 것은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영성과 융의 이론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 그렇기에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영성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영성의 심리역동적인 차원을 .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을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알아보. 
고자 한다 주선애는 년의 생애를 통해 민족의 아픔과 고난 개인의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98 , , 
그러한 고난과 갈등 어려운 순간을 통해 개성화 과정을 이루었다 따라서 문헌연구로 주선애의 , . 
개성화 과정을 통해 영성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주선애의 영성형성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회개의  . , 
삶을 통해 페르조나와 자아의 동일시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소명을 통해 자아가 발. , 
달하고 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셋째 그림자 통합의 과정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 , 
고 성화의 과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선애의 영성형성의 특징을 통해 기독교 영성교육의 , . 
방향을 살펴보면 기독교 영성교육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일상의 삶에서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 
해 참된 자기 자신이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주제어 《 》
주선애 영성 융 개성화 그림자 페르조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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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I. 

코로나 로 인해 우리는 인간에게 정서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19 . 
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공급받고 학업과 직장의 일을 이어나가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 
정서적인 교류와 행동의 제약은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 
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적인 차원이 중시되어도 정서적인 차원이 ,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 
한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면 정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 

융 은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심리적 역동성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알(Jung) , 
고 심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전체성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는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무의. 
식을 강조하였지만 프로이트와는 달리 무의식을 단지 부정적인 요소로만 보지 않았다 무의. 
식은 우리의 억압된 산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이를 잘 분석하고 살펴볼 때 인간의 , 
전체성을 이루고 참된 자기 자신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 
지만 타락하여 훼손된 형상을 가지고 있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공
존한다는 기독교의 인간관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 , 
악하지도 않다 누구에게나 선한 모습과 어두운 모습이 공존한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 . 
때 인간의 전체성을 이루고 참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과 사회 내에서 받. 
아들이기 어려운 차원들은 점차 소외되고 침묵되어지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게 되었
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심리적 문제와 자기실현의 욕구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에 부. , 
딪히며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영성에 “ ” .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종교의 여부를 떠나서 내적인 명상 성찰을 통해 본래적인 자신에 , , 
대하여 성찰을 하고 내면을 돌보고자 한다 융 은 자신의 환자 중 나의 인생에 의미. (2005) “
와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했어도 나의 신경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 !”
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사람들의 부유함과 가난함 가족과 사회적 지위 . , 
등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며 영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
다. 

융의 분석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며 전체성을 형성하고 본래의 고유한 자기 자신
이 되는데 좋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융의 분석심리학은 기독교 영성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데 기독교 영성에서도 위 디오니시우스 의 정화 조명 일치 그리고 (Pseudo-Dionysius) - - , 
언더힐 의 각성 정화 조명 어두운 밤 일치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영성(Underhill, 2004) - - - -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정화하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진정성을 이, 
루며 자신에게서 벗어나 초월자와 타인과 관계를 하기 때문이다 즉 융의 이론은 기독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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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심리 역동적인 차원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현대 사회의 의미 내면의 욕구의 문제에 대하여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 
해 영성형성과정을 주선애의 삶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영성의 의미가 . , 
무엇인지 알아보며 둘째 영성과 융의 개성화 과정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셋째 주선애의 , , . , 
개성화 과정을 통해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의 특징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주선애의 영성. , 
형성을 통해 본 영성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선애를 영성형성과정의 모델로 삼은 이유는 주선애는 대째 신앙생활을 한 여성으로 4 9
년의 생애 가운데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8 . 

기 한국 전쟁 한국의 산업화 등 한국의 통시적인 역사 가운데 역사의 명과 암을 함께 경, , 
험했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시대의 사명 앞에 기도하며 기독교교육을 했던 학자요 실, , 
천가이다 민족과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영성을 형성하며 한국 기독교와 사회의 많은 .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점은 주선애가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 
사료되어 융의 이론을 통해 그녀의 영성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주선애는 교육자 기독교교육학자로서 연구가 되어왔다 특별히 오인탁 의 , . (1998)
주선애의 생애와 사상 양금희 의 한국 최초 여성 기독교교육학자 주선애의 공적 “ ,” (2015) “ , 

기독교교육 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는 주선애의 생애와 교육사상에 관하여 잘 설명해 주”
었다 주선애 의 자서전에는 그녀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와 있어 그녀의 . (2018)
삶 전반과 실천 교육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년도에 여성 기독교인의 영, . 2017 “
성형성과정 연구 자아정체성과 자기초월을 중심으로 박사논문에서 여성 기독교인의 영성- -” 
형성과정의 모델로 주선애가 소개된 바 있다 김희영 주선애 사후 그녀의 제자들 오( , 2017). (
인탁 박상진 차정규 김화자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선애의 , 2022; , 2022; , 2022; , 2022)
삶과 교육에 대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영성형성과정을 융의 개성화 관점에. 
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영성교육에 관하여는 많은 기독교교육학자들이 연구해왔다 이금만 임창복( , 2000; , 2006; 
양금희 이규민 김도일 장신근 조은하 그러나 한 사람의 생, 2020; , 2008; , , 2009; , 2010). 
애를 중심으로 영성형성과정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따라서 주선애의 삶을 통해 전생. 
애적인 영성형성의 과정에 대하여 융의 개성화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원래 융은 꿈의 분석과 상징을 통해 무의식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주선애는 그 자서전에. 
서 그 내용을 살필 수 없다 꿈의 상징 내용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나 녹취를 발견하기 어. , 
렵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며 본 글은 그녀의 자서전과 차 자료와 소천하기 달 전 마지. 1, 2 2
막으로 남긴 강의안 녹취를 통해 영성형성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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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기 는 일반적인 나 를 의미하기도 하며 융의 이론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전‘ ’ ‘ ’ , 
체 인격으로서의 자기 를 의미하기도 한다(Self) .   

영성형성과 융의 개성화 과정. Ⅱ

영성형성의 특징1.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라는 말은 라틴어 스프리투스 로부터 유래되어 숨. (spiritus) , ‘ ’, 
생명 영 을 의미한다 임창복 외 인 커즌즈 는 영적인 핵‘ ’, ‘ ’ ( 3 , 2006. 49). (Cousins, 1985) “
은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이다 인간이 초월적인 차원에 열리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고 말. .”
한다 영은 인간 내면의 깊은 중심으로서 자기의식 비판 이해를 추구하도록 내면의 성찰을 . , , 
주며 자기를 넘어서서 외부로 지향하게 하는 초월의 장이 된다 맥쿼리, . (John Macquarrie, 

는 사람이 영 안에서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 의식 자기 비판 이해 책임 선을 추구2000) , , , , , 
공동체 형성을 한다고 하였다 영은 개방성과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을 넘어서 초월하는 능. 
력을 가진다 이러한 영으로서의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볼 수 . 
있다 그렇기에 맥쿼리 는 영성은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되는 . (John Macquarrie, 2000)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영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그중 바바라 보외 의 인용을 재인용하면 다. (2003)
음과 같다 임창복 외 인 에서 재인용(Bowe, 2003, 10; 4 , 2006, 49 ).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영성을 자기 초월의 능력으로 진리를 알게 하는 우리의 재능으로 증- , 
명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람들과 사상에 자, , 
유롭게 나타내는 것으로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가끔 이 영성 이라는 용어를 인간에게 힘과 에. ‘ ’
너지 그리고 행동의 힘을 주는 인간의 정수의 관점으로 사용한다 종교적 사람은 영성을 궁극, . 
적인 또는 거룩한 존재에 의해 알려지는 것으로 인간 자기 초월의 실재화로서 말한다- .

영성은 사람이 인식한 궁극적 기치를 향하여 자아 초월의 형태로 자신의 삶을 통합하려고 -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임창복 슈나이더스 는 영( , 2006, 49). (Schneiders)
성은 소외나 자기 몰두가 아니라 궁극적인 가치를 향하여 자기초월을 통해 삶의 통합을 이
루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보았다 콘 은 영성은 영적이고 자(Downey, 2001, 31-32). (Conn)
기초월적인 인간 능력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관계적이고 모든 삶을 둘러싼다고 말한다, (Con

에서 재인용 영성은 인간이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통n, 1986, 9; Hanson, 2000, 243 ). 
하여 인간에게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는 자기 초월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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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양금희 맥그래스 는 기독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 , 2020, 278). (McGrath, 2006) “
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
이라고 하였다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의 신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안에서의 삶을 다. , 
루는 자기초월적이며 삶의 통합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 

도란 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자신과 (Doran, 1988) , 
공동체에 대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는 의지 자, 
기 초월 안에서의 성장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양금희 는 영성의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 (2020)
보며 영성은 인간의 내면의 요소이며 신적 존재와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인간 안의 자기, , , -
초월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며 삶과 관련성이 있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 , 
통전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분류하였다 이처럼 영성은 초월자와의 관계 자기 초월 삶의 방. , , 
향성과 삶과의 관련성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성은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 개념은 자기초, ‘
월 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초월 은 초월자와의 관계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 . ‘ ’ , 
타인에게로 향하는 것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비판을 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의 차원을 포함, 
한다 또한 영성은 삶을 통합하며 자기의식과 비판을 통해 자기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 , 
정체성 형성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영성은 영인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것으로 참된 인간다운 삶을 이루게 
한다 영성 형성 가운데 경험 이해 판단 결단의 작용으로 주의 깊고 지적이 되고 이성적. , , , , , 
이 되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게 되고 진정성이 있게 되기 때문이, 
다 유해룡 의식 안에서 지적인 작용을 할 뿐 아니라 정감적인 경험을 하( , 2012, 193-194). 
기도 한다 그렇기에 영성형성을 통해 영으로서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지. 
성적 심리적 행위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인 차원으로 통합하게 된다, , . 

도란 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변형을 로너간의 자기 초월과 자기 적절화로 (Doran, 1988)
범주화하여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영성의 관련성을 논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의 영적 변혁을 . 
교회인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초월로의 지속적인 회심의 문제로 보았다 따. 
라서 본 글은 영성의 자기초월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어떻게 개인이 자기초월을 이, 
루고 동시에 자기 지식을 얻으며 영성을 형성해 가는지 융의 개성화의 이론을 통해 논하고
자 한다. 

개성화 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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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화란1) 
융에게 개성화의 과정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며 전체 인격을 이뤄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에게는 의식의 영역뿐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 무의식에는 억압된 소재 외에도 . 
의식에 오르지 않는 감관 지각을 포함한 정신적인 것이 있다 이러한 (Jung, 2018, 17-18). 
무의식에는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개인 무의식은 한 개인의 경험 세계에. 
서 나오는 무의식으로 김성민 현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의식에서 탈락된 내용과 ( , 2012, 38), 
심리적 소재가 열등성으로 자리하고 있다 집단 무의식은 비개인적이(Jung, 2018, 17-29). 
고 유전된 범주나 원형의 형태로 집단적인 것을 내포한 것이다 이는 사(Jung, 2018, 31). 
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정신적인 요인으로 원형 인류가 그동안 경-
험해 왔던 것들이 침전되어 만든 원시적이고 고태적인 특성을 띤 틀 이다 교류가 서로 없- . 
던 서로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 유사한 신화적 주제가 발견되는 것을 통해 인류가 같은 조상
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유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민( , 2012, 38

개인 무의식의 내용은 평생을 두고 습득되지만 집단 무의식의 내용물은 처음부터 항-39). , 
상 있어 왔던 원형들이다 이러한 무의식을 의식화하며 개별적인 존재가 (Jung, 2019, 20). 
되는 것이 개성화 이며 이는 본래적인 자기 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individuation) , (Self) .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찾게 해준다 융은 개성화를 통해 (in-divide) . 
집단 무의식의 경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 
보았다 이규민( , 2015, 142-143, 146). 

융은 자기 가 우리 정신의 중심이고 정신을 통합하는 내적 지도 요인이라고 보았다(Self) , . 
시작과 마지막이요 개인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초월적인 기능을 한다 그 상징은 , .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맨 밑바닥까지 걸쳐 있으며 자아를 대체하지 않는 자아의 상위개념으
로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포함하는 인격 전체를 말한다 김(Jung, 2019, 12, 59; 
성민, 2012, 45).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한한 능력과 다양한 삶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 
일부분만 쓰고 있을 뿐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 이념에 투사, , 
하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시야가 더욱 좁아져 자신. 
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을 살려 전체로서 살아가는 개성화가 필요하다 이부영( , 2021, 180
-182). 

융은 이러한 개성화 과정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세 이후 인생의 후반부에서 35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융은 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아직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거나 아무것. 
도 성취하지 못한 젊은이에게는 의식적인 자아 에고 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다듬고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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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생의 오전은 개인의 발(Jung, 2005, 84-85). 
달 외부 세계에 대한 기여 종의 번식과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등 생명의 확장이 필요한 , ,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어린 시절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어야 . 
한다고 말한다 인생의 후반에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Jung, 2005, 113-114). 
다. 

이러한 내면을 살피는 일을 과거에는 종교가 해왔지만 지금은 종교가 생의 후반기를 위, 
한 학교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종교의 역할을 다시금 (Jung, 2005, 114). 
생각해 보며 인생의 후반기에는 특히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고 개성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와 개성화 과정2) 
이러한 개성화 과정을 위해서는 먼저 자아 발달이 우선적이다 자아는 의식이 하는 (ego) . 

모든 개인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정신의 내용물이 주체에게 제시되어야 의식이 될 수 있기 . 
때문에 자아의 정신적 내용물과의 관계는 의식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된다(Jung, 2019, 12). 
자아는 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전체로서의 의식과는 구분된 의식 영역의 참조점으로, 
적응하는 모든 노력의 주체가 된다 자아는 평생에 걸쳐 습득되기도 하는데 신체적 요소와 . 
환경 사이의 충돌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주체로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 외부 세계와 내면세, 
계와의 충돌을 통해 발달한다 그런데 자아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Jung, 2019, 13-17). 
무의식적 요소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면 자아의 적응이 방해를 받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 
날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자아가 의식의 세계에 닻을 내리고 무의식의 징후들을 정확히 . 
관찰하고 객관적인 자기비판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의식을 의식(Jung, 2019, 48). 
화하는 가운데 세상을 달리 보며 이제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다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 .” 
속속들이 볼 수 있다는 느낌 너 우주와 하나가 된 느낌은 자아가 자기에게 동화됨으로써 , 
일어난 가상적인 해탈감이다 그래서 의식성을 회복하며 객관적으로 자신의 비판적인 성찰. 
을 견지하고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을 말한다 이부영 또한 자아 인격과 ( , 2022, 154-157). 
의식 세계가 강화되어 무의식의 형상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자아에 동화되어도 자아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가 (Jung, 2019, 49). 
자기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기가 자아에 동화되지 않도록 의식의 세계에 닻을 내리면서도 ,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무의식의 형상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부영( , 202
2, 157). 

이러한 개성화의 과정은 자아가 페르조나와 동일시에서 벗어나고 우리 정신에 있는 그림, 
자를 통합하며 아니마 아니무스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분화시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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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주어진 자기 를 발견하여 자기가 자아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궁극적인 (Self)
목표이다 김성민 따라서 개성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페르조나( , 2012, 46). 
와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르조나와 그림자 아니마, / . , /
마니무스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성화 과정3) 
페르조나 인식(1) (Persona) 

융의 개성화 과정은 개인이 페르조나를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인간의 페르조나는 개개인.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회적 기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 또는 태도를 말한
다 사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것을 기대한다 한 사람이 목사라면 객. . 
관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상황 아래에서도 목사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 
러한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쓰는 일종의 가면 과 같은 것이 페르조나이며 이는 개별 의식‘ ’
과 사회를 연결해 준다 김성민 이러한 점에서 페르조나는 한 (Jung, 2018, 11; , 2012, 42). 
개인의 독특성과 개성이라기보다는 집단정신의 가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 
참된 본성을 가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페르조나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러한 태. 
도는 무의식적 반응을 일으키고 배우자를 통해 그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자기. 
실현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으로 보이는가를 구별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페르조나와의 동일시에서 (Jung, 2018, 56, 100, 104). 
벗어나 인격 전체로 살아야 한다 페르조나를 인격의 전체성과 통합시켜서 살아야 한다 김. (
성민 만약 페르조나와 다른 모습이 나오거나 내면의 감정과 움직임이 있을 , 2012, 178). , 
경우 배우자에게 투사하여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의식에 대하여 무의식의 과정, 
이 보상적 으로 일어날 경우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 (Jung, 2018, 80-8

참조1, 102 ).  

그림자 투사 철회(2) 
그림자는 의식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무의식의 내용으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다 이는 자아가 수용할 수 없어 배척되어 억압된 성격. 
으로 어두운 측면이다 그렇기에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하면서도 자아와는 대조적인 자아가 . ,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부영 그림자는 의식의 일방적( , 2003, 40-41). 
인 성향에 대립되는 무의식의 대자이다 그래서 사회적 선을 행하고 행해야 한다고 자타가 . 
공인하는 사람일수록 무의식에는 폭력배 사기꾼 같은 부도덕한 그림자상이 나타난다 이부, (
영 이러한 어둡고 열등한 특성은 어떠한 행위라기보다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 202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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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차원이다 나도 모르게 알 수 없이 거북한 느낌이나 불편한 감정 혐오감이 일어. , 
나는 것은 그림자의 무의식적 투사가 일어나서 그렇다 그래서 인격의 어두운 측면을 현실. 
로 받아들이고 투사된 그림자상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부영( , 

이러한 그림자 투사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서도 일어2003, 91-92; Jung, 2019, 20-21). 
난다 전쟁 시에 그림자 원형이 적의 집단에 투사가 되고 자신들에게 영웅 신화가 배열된다. 
면 적은 죽여야 할 악한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이들과 싸우는 이는 괴물을 죽이고 여, , 
인을 구출하는 영웅 원형상과 동일시된다는 것이다 이부영 이러한 그림( , 2003, 118-119). 
자의 집단적 투사는 세계대전과 중세의 마녀사냥 이념대립 인종 간 갈등에서 볼 수 있다, , 
이부영 그렇기에 그림자 투사는 인간관계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상( , 2003, 116-141). , 
호 간에 불신과 반목 증오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부영, ( , 2003, 96).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고 비난하는 좋지 않은 생각이나 욕심을 보며 자기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림. 
자를 그대로 두면 자신이 그림자에 동화되어 원치 않는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림자와의 대면과 인정은 그 사람을 나쁜 성격 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 ‘ ’
히려 그 표현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피해와 상대에 대한 부당한 편
견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이부영( , 2021, 102-105).

아니마 아니무스(3) / (Anima/Animus)
페르조나가 자아와 외부 세계의 접촉을 중재해 주는 요소라면 자아와 내면세계의 접촉을 , 

중재해 주는 것은 아니마 아니무스이다 융은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 . ,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불렀다 이 요소는 우리의 내면의 이미지. 
를 나타내주며 이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보상적이다 김성민( , 2012, 42-43; Jung, 20
19, 31). 

이는 내적인 태도 심혼 으로 자율성을 지니고 보통 남성의 심혼은 여성적 성질을, (Seele) , , 
여성의 심혼은 남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부영 심혼상은 우리 조상의 ( , 2001, 43, 52). 
침전물로서 인류의 원초적인 조건에 그 원천이 있지만 개인적 생활환경과 시대적 남성관, 
여성관에 관련된 집단의식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부영 그래서 심혼상이 ( , 2001, 82). 
투사가 되어 첫눈에 반하 고 이유 없이 끌리는 일이 일어나며 자기가 사귀는 이성의 실‘ ’ ‘ ’ , 
체를 보지 못하고 무의식의 심혼상을 상대에게 옮겨놓은 뒤 일치할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
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부정적인 아니마 아니무스상을 투사하여 상대에게서 부정적인 측면, , 
을 보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부영 이부영( , 2001, 51; , 2021, 113). 

선천적으로 남자는 여성적 요소를 무의식에 갖게 되고 여자는 남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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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남자답게 여자답게의 페르조나를 키우면서 내면의 인격인 아니마 아니무스를 . , , 
소홀하게 해왔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성인 아니마를 여성은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보살피고 . 
이를 의식에 통합해야 한다 이부영( , 2021, 111-112). 

남성의 아니마는 기분 으로 표현되고 여성의 아니무스는 생각 또는 의견 으로 표현된‘ ’ ‘ ’ ‘ ’
다 융 은 아이온 에서 아니무스는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철학적 혹은 종교적 . (Jung, 2019) , 『 』
사상 그 사상에서 비롯되는 태도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에게 로고스가 되어 심사, . 
숙고와 신중 자기지식의 능력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는 심판하는 다수의 법관이기도 하, . 
며 의견으로 남성의 영웅상인 것이다(Jung, 2018, 120, 126). 

미숙한 아니마는 변덕스러운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미숙한 아니무스는 따지는 버릇을 가
지고 있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만 맞추. 
지 않고 작고 정서적인 취미를 익히며 작고 섬세한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여성이 여, 
성다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부하며 일을 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할 때 . 
남성은 보다 깊은 공감능력과 안정된 정서를 지닌 존재로 여성은 지혜로운 여성으로 나아, 
갈 수 있다 이부영( , 2021, 112-114).

지금까지 융의 개성화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융의 개성화 이론이 영성과 어떠한 . 
관련이 있을까 영성과 융의 개성화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영성형성과 융의 개성화 과정 3. 

먼저 영성의 삶의 통합적인 차원은 융의 전체성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영성은 관계적. 
이고 자기초월을 통해 삶의 통합을 이루며 모든 삶을 둘러싼다 영성형성을 통해 파편화된 , . 
삶의 여러 차원들이 하나둘씩 통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자신의 .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통합하며 자기 지식을 획득하고 전체성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깊
다 또한 영성의 자기초월은 초월자를 향해 나아가고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가. , 
지며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페르조나와 자아를 분리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그. 
림자 투사를 멈춤으로 타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종교적인 경, 
험을 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융의 개성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융의 개성화 과정은 아니마 아니무스를 인정하며 자신의 삶의 원칙과 타인에 대한 
태도 내면의 욕구를 파악하며 전체성을 이루도록 한다 이러한 점은 자기초월을 통해 진정, . 
성을 추구하며 경험 이해 판단 결단하며 주의 깊고 지적이며 이성적이 되고 책임감 있, , , , , , 
게 하는 영성형성과 관계가 깊다 유해룡 참조 또한 아니마의 정감적인 ( , 2012, 193-194 ). 
경험을 자각하고 해석하면서 지성적 심리적 행위까지 아우르는 전인적인 통합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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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성형성의 자기초월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자기 통합을 이루는 것과 ,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자기초월 의 차원을 융의 개성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 ‘ ’
있다 위 디오니시우스의 정화 조명 일치의 도식이 인간이 초월자에게로 상승하고 연합하는 . - -
영성의 특성을 도식화하였다면 융의 개성화 과정의 페르조나 인식 그림자 투사 철회 아니, , , 
마 아니무스 인식은 영성형성의 자기 객관화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 . 
한 자기 객관화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관계를 
하게 하고 초월자와도 깊은 관계를 하게 한다 내면의 성찰이 수평적인 차원 수직적인 차, . , 
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융은 자기 의 상징으로 붓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든다 영성 기독교 영성에서도 (Self) . ,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영성형성의 목표로 둔다 자기, . (Self)
는 전체 정신 객체 정신이면서 인간이 전체로서 살게 하는 창조적 원동력이 된다 이부영, ( , 

자기 는 개성화 과정의 원동력이며 인간이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2021, 180-183). (Self) , . 
기독교 영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성형성을 할 수 있게 각성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며, , 
인간이 영성형성을 통해 닮아야 할 모범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개. , 
성화 과정과 영성형성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차이도 있는데 . 
기독교 영성이 그리스도를 본받음 의 모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실질적으로‘ ’ , 
혹은 그 사상과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융의 개성화에서 본받아야 하는 자기, 
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는 집단에서 형성된 이상적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과 규범이 아니라 
개성적인 길을 걸어간 그의 정신과 용기이다 이부영 참조 또한 악의 문제를 다( , 2022, 91 ). 
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극을 적그리스도라 설명한 부분도 기독교 신학과 맞지 않은 부분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형성과정에 있어 인간 내면의 심리역동적인 차원을 융의 이론. 
이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융의 관점에서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개인이 무의식. 
을 대면하며 자아가 자기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의 세계에 닻을 내리고 현실에 대
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았다 개성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발달의 주체. 
가 되는 자아 가 인생의 전반부를 통해 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선애의 영성형성‘ ’ . 
에서 나타난 자아 의 발달과 페르조나 그림자 아니무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 , , .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과 영성형성. Ⅲ

자아1. (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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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애는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 . 2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할아버지의 다섯 아들은 모두 폐결핵으로 사망하. 
였고 할아버지는 주선애가 세에 할머니도 세에 돌아가셔서 이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 7 , 9
았다 주선애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나 사춘기에 자살충동을 경험하였다 어릴 때부. . 
터 죽음의 이별을 경험하였고 여학교에 다닐 때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대개 부잣집 딸들, 
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고무신 공장에 다니며 고생하고 자신도 세부터 밥을 하면서 , , 9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대동강에 두 번 나갔다. .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며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하며 통곡하실까 하‘ ?’ 
며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주선애 주선애 녹취록 바로 여( , 2018, 47, 52; , 2022, ). 
학교의 다른 학생의 상황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난과 아픔을 느끼고 무의미와 열등감을 억누
르고 있다가 그림자가 폭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동강에 나가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으나 . 
어머니의 얼굴은 자아가 그림자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얼굴은 자아가 무의식. 
에 동화되지 않도록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기대 어머니의 기대 가 되어 주선애를 허무의 열( )
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였다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사랑과 . , 
기대는 주선애의 자아를 강하게 붙들어 주었고 주선애로 하여금 열등감과 허무의 그림자의 , 
에너지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이러한 주선애의 강한 자아는 주선애가 이후 그림자. 
를 마주할 때 그림자 안에 함몰되지 않고 무의식의 요소를 의식화하면서도 일상의 삶을 지, 
속하고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개성화 과정2. 

페르조나와 분리1) 
평양신학교에서 분리(1) 

주선애 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기신 유언에 따라 기독교 선생 이 되기로 하고 (2022) ‘ ’
정진학교에서 공부하고 피아노를 년 배웠다 당시 피아노를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2-3 . 
는데 어머니가 권한 이유는 당시 기독교 선생 중 여성이 없어서 여성 기독교 선생에 대한 
모델이 없었기에 교회에서 피아노 오르간을 하면 기독교 선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 
다 이후 유치원 보모 초등학교 교사를 하며 기독교 교사의 일을 하게 되었다 년 평. , . 1946
양신학교가 문을 열며 여자 신학부가 개설되어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체험적 . 
신앙을 갖지 못하였기에 남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 죄
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여학생 학우회 회장이 되었다. . 

그런데 한 학우가 주선애를 질투하며 싸움을 걸어와 다툼을 하게 되었다 신우회 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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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으며 싸움을 하게 되니 그동안 기도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부하던 주선애는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밤마다 교회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낮이면 공부하고 밤이면 교. . 
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자신의 잘못도 생각나고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가르친 것, , 
칭찬을 받기를 바랐던 마음이 생각나며 위선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서 주선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선애는 기도하는 중 주님의 못 박히신 손 피 흘리신 손, 
을 생생하게 보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해방감을 경험. “ , ” 
하고 관념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다툼을 했던 학우에게 찾아가 . 
형님 덕분에 은혜를 받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용서를 빌었다 주선애, ( , 
2018, 74-80).

주선애의 기독교 선생 대째 예수 믿는 가정 신우회 회장이라는 가정 교회 학교 안에, 4 , , , 
서 형성된 페르조나는 한 학우와의 다툼과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다 그러할 때 주선. 
애는 자신의 페르조나를 주장하거나 페르조나와 자아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조나와 
자아를 분리하며 기도를 통해 내면을 살피게 되었다 그러할 때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게 . 
되고 자신의 행위의 동기와 가르침을 살펴 하나님 앞에 위선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며 구속자 예수님의 사역이 주선애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페르조나와의 분리를 통해 자. 
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동평양교회에서 분리(2) 
이러한 페르조나와의 분리는 동평양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다시 한번 일어났다 어. 

느 날 남학생 명이 찾아왔는데 한 명은 김일성대학 학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냐2 1 . 
고 묻고 어느 날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보를 던지면서 뛰어나갔다 함께 그 학. 
생을 붙들고 위해서 기도하는 중 자신이 학생들을 위해 주일 아침마다 금식하기로 했는데 
이날은 하지 않고 온 것이 생각나며 눈물로 회개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자신의 . 
잘못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한 시간 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학생은 선생님이 하나님은 .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찬양을 크게 하라 작게 하라 길게 하라고 하면서 껍데기를 꾸미, , 
는 것을 보며 위선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와 교사 기독교가 위선이라고 느껴져. , 
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선애의 눈물을 보면서 진실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다시 만나. 
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선애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네 행동이 다 내 잘못 때문이라. “ . 
고 회개했어 용서해 줘 라고 말하며 손잡고 함께 기도했다 이후 두 학생은 교회에 열심히 . !” . 
봉사하였는데 주선애가 남하한 뒤 교회당에서 잡혀가서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였다 김일성 . 
대학교 신분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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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선애는 기독교 교사로서의 그녀의 페르조나를 위선자 라고 흔든 학생 앞에서 ‘ ’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페르조나와 자아를 분리하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학생에. 
게 고백했다 이러한 페르조나와의 분리를 통해 그 학생은 주선애의 진실한 마음을 보게 되. 
었고 이후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 . 

기독교 교사 로서 주선애의 페르조나는 학생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지만 주선애가 페르조‘ ’ , 
나와 자아를 분리하였을 때 주선애는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 
보여주었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기독교 교사가 되었다, .   

그림자 통합2) 
주선애의 그림자 통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억압된 그림자. 

의 통합이며 다른 하나는 시대적 그림자에 대한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선애 개, . 
인의 그림자와 민족의 그림자를 함께 다루고 자신의 그림자 투사와 타인에 의한 그림자 투
사됨도 함께 다루면서 이 가운데 어떻게 개성화를 이루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망원에서 그림자 통합(1) 
주선애는 미국 유학을 가기 전 대구 신망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신망원, . 

은 한국 전쟁 고아들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데모해서 이전 원장이 나가고 그 자리가 공석
이 된 곳이었다 주선애는 이곳에서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방법을 쓰고 어머니. . , 
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거하며 사랑을 베풀어도 어린이들에게 감동이 없고 말과 
행동이 여전히 거칠며 사람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었다 결국 주선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 
는 한계를 느끼며 복숭아밭에 나가 특별기도를 하였다 어느 날 학생들이 밥을 먹기 전 예. 
배시간에 울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울면서 계속. 
해서 자복하여 복숭아밭으로 나가 기도를 하였다 이때 아이들이 통회하며 성령의 역사가 . 
일어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며 삶이 변화되었다 주선애도 이때 여러 .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주선애 신망원 고아들도 구호물자를 받고 이렇( , 2018, 147-156). 
게 성숙한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랐더라면 “ ! . 
하나님을 몰랐을 것인데 지금 우리 신망원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 
먼 나라 미국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
사합니다 우리도 성장해서 미국 교인들처럼 우리보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 
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선애!( , 201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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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애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어린이들 가운데 생긴 억압 미움 내면의 그림자가 고스란, , 
히 있었던 신망원에서 그 그림자를 끌어안았다 민족의 아픔 한가운데에서 희생이 된 고아. 
들을 탓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유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 . 
이 동산에 살다가 한구석에 묻혀도 좋겠다고 기도하며 신망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주(
선애 민족의 아픔으로 인해 생긴 어린이들의 그림자를 자신의 그림자로 끌어, 2018, 150). 
안고 기도할 때 어린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그림자 투사를 . 
하였던 원장의 기도를 통해 미워하고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들
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를 . 
경험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하고 통합했을 때 고아원이 천국과 같이 . 
느껴지고 주선애 전도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 2018, 155), . 

주선애는 민족의 그림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다 그 그림자를 끌어안, . 
고 기도할 때 민족의 아픔으로 인해 생긴 어두운 그림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있었던 , , 
그림자가 점차 의식화가 되면서 아이들의 전체성을 이루어가고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주선애 자신도 이때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 
장하게 되었다.

유학시절 그림자 통합(2) 
주선애가 뉴욕성서신학교에서 유학하던 시절 기숙사 옆방에는 일본 여학생 기타가와 아, 

이코가 있었다 아이코는 키도 크고 영리하고 애교 있고 영어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 , 
랑을 받았다 주선애는 해방된 지 년 만에 만나는 일본 사람이라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 11
데다가 아이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점이 시기가 났다 시기와 미움이 있으니 마음이 , . 
불편했고 언제부터인지 기도가 막혔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 
이코를 한국 사람들끼리 드리는 주일 예배에 초대해서 일본말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선애는 기도하는 중 주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아이코를 껴안아 주었고 성령의 “ !” , 
역사로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코가 잘못했다고 빌자 한국인 유학생들. 
은 자신들이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잘못을 빌었다 아이코는 자신이 외국에 나. 
온 것이 처음이어서 일본인들의 잘못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며 얼마나 나쁘게 했으면 여러분
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겠느냐며 울며 큰 부흥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신학교 졸업 후에도 . 
아이코와 교분을 갖고 관계를 이어갔다 주선애( , 2018, 184-188). 

주선애는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으로 일본인에 대한 억눌린 감정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선 아이코에 대해 시기심이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을 계속 억압하자 기도가 막히게 되어 주선애는 성찰과 대화 화해의 자리로 나아갔다 자, , . 



김희영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 비추어 본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 연구┃   175

신의 민족의 아픔으로 인해 미움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림자 투사를 거두어들이. 
고 아이코를 한국인 예배에 초청해 기도하는 중 성령의 역사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났다, . 
주선애도 한국인 유학생들도 마음속의 미움을 회개하고 아이코도 민족의 아픔을 깨닫고 , , 
용서를 구했다 주선애는 내면에 있는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열등감 시기심이 통. , 
합되면서 내면의 단절과 분리를 극복하고 세계 속의 기독교 교사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 

개인과 민족의 열등감 부정적 마음이 한 개인과 민족에게 투사될 수 있다 그러할 때 그 , .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돌이켜 자신의 내면의 억압된 그림자를 자각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투
사를 철회할 때 전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주선애는 그렇게 하였기에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 
계가 회복되며 일본인과의 화해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하며 전체성을 이루어갔다, . 

망원동에서의 그림자 통합(3) 
년대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저소득층이 살기가 1970

쉽지 않았다 그 가운데 망원동 판자촌은 화장실도 없고 보건기관과 교회도 없는 잊혀진 동. 
네였다 그야말로 산업화 시대의 대한민국의 그림자와 같은 동네였던 것이었다. .

주선애는 남편의 사업의 부도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보게 되어 따라
가 보니 판자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보여 주셨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를 이. “ ! ? ! 
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들을 도우라는 것인 줄 압니다 고 기도하였다 이후 학부 기독교교육.” . 
과 학년 수업에서 망원동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상양 전도사를 비롯하여 명이 이곳에서 3 4
동고동락하며 이들을 돕게 되었다 공중 화장실을 짓고 홍수로 인해 수재민이 났을 때 이. , 
들을 대피시키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 청소년을 위한 야간 중학교 어린이집 운영 소일, , , , 
거리 제공 내집 갖기 운동 등 망원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였다, . 
그리하여 동네에 희망이 가득 차고 밝아졌다 재판관 위로자 상담자 선한 목자였던 이상. , , , 
양 전도사는 폐 수술을 하며 숨이 차는 가운데 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
다 선생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시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 .”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주선애( , 2018, 282-297). 

망원동은 산업화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다 주선애와 이상양 전도사는 그. 
곳을 바라보았을 때 그림자를 억압하고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주선애는 산업화로 인해 소외와 배제 잊혀짐 침묵의 그림자. , , 
가 망원동에 형성되었을 때 그곳을 지나치지 않고 기독교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마주하며 끌
어안았다 이러한 그림자를 끌어안고 그 그림자에 드리워진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사. 
랑과 복음을 실천했을 때 그곳에 희망이 피어나며 산업화로 인해 양극화로 분리된 사회가 
점차 통합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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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독교인의 그림자 통합(4) 
주선애의 장로회신학대학교 년간의 사역 동안 경험과 실천을 통한 학생교육 총회 성23 , 《

서와 생활 교육과정 개발 외에 관심을 둔 분야는 여성이다 그녀는 총회 결의에 따라 신학. 》
교에서 여전도사를 교육하도록 하여 초급대학 과정을 개설해서 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주선(
애, 2018, 254). 

대한민국의 여전도사는 사회의 개화운동과 함께 일어나서 민족의 독립운동 절제 운동, , 
기독교교육 운동 문맹퇴치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과 더불어 전도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그, . 
래서 가정에서 누구의 아내와 어머니로 머물던 여성들은 자신의 자아를 찾으며 교회 내 지
도자로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적 박해와 일제 , . 
강점기의 여성상과 더불어 여성의 자아의식 목회자들의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여전도사, 
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주선애 그렇기에 주선애는 교회 내에( , 2018, 255-256). 
서 가려진 여성 지도자의 역할과 그들에 대한 배제와 침묵을 마주하며 소명이 있는 이들은 
입학자격시험과 무관하게 교육하여 한국 여성의 지도력을 활용하여 한국 여성들을 일깨우고
자 하였다 또한 평신도들을 위한 교회여성지도자교육원 여자신학교육원을 세우며 교회 여. , 
성들을 일깨우고 비전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였다 주선애( , 2018, 261-266).

당시 한국 여성들은 개화기 선교사들에 의해 의 아내 의 어머니 라는 페르조나와의 ‘~ ’, ‘~ ’
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후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일제 강점기에 새로 , 
부과된 페르조나를 써야만 하였다 자신들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성 기. . 
독교인은 침묵과 배제하에 있게 되었다 여성은 참된 자기를 실현하지 못한 채 남편 보필. , 
과 자녀 양육 이후 혼자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허영과 사치로 세상을 더럽. 
히기도 하였다 주선애( , 2018, 262). 

따라서 주선애는 교회 안에서 그림자와 같이 잊혀지고 배제되고 침묵된 여성의 리더십과 
여성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마주하고 의식화하여 치우친 한국교회를 통합하고 치유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경제 부흥에 따라 안일한 생활에 빠져 민족적 분열의 아픔과 도덕적 타락. 
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주선애( , 2018, 261). 

이외에도 주선애는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윤락여성 선교 빈민들을 위. , 
한 관심과 선교 때를 놓쳐서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여성 농어촌 여교역자들을 위한 교육, , 
과 섬김의 일을 하였다 은퇴 후에는 목회자 사모 북한이탈주민 은퇴 여선교사들에 대한 . , , 
관심과 사랑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사회와 종교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하나씩 , . 
끌어안고 통합하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전체성을 이루도록 도왔던 것이다 새로운 소명을 . 
받고 이러한 소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현실의 상황과 초월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아가 , 
발달했다 그녀는 기독교와 이 사회의 분열되고 나뉜 곳을 보듬으며 통합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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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무스3)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로고스가 되어 심사숙고와 신중 자기지식의 능력을 부여한다, (Jung, 

이는 심판하는 다수의 법관이기도 하며 의견으로 남성의 영웅상이다2019, 34). (Jung, 201
이러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있는데 남성에 대한 집적물이다8, 120, 126). . 

주선애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도 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사촌 백부가 집7
안의 가장 어른이었던 상황 가운데 성장하였다 최기호 전도사와의 결혼도 어머니의 권유에 . 
의해 일찍 이루어졌기에 아니무스를 이성에 대한 투사를 통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 
나 주선애가 낮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듬는 모습과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삶, 
을 몸소 실천하고 강조하고 타인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 그녀의 삶의 지침과 상위 원리인 
아니무스는 바로 이러한 모습과 태도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는 이후 가가와 도요히. 
코의 생애와 사상과 만나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구체화하며 주선애의 허무와 어려운 
삶 속에서 억압된 감정들을 치유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의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
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통해서 드러. 
났다고 볼 수 있겠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주선애의 삶에 의미를 주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고난의 삶 속에서 .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고뇌를 해결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롭고 소외된 . 
자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공동체, 
를 이루며 살았다 주선애 바로 그를 둘러싼 상황은 동일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 , 2018, 64). 
스도를 만남으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아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 어려운 상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그리. 
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가와 도요히코의 모습을 통해 주. 
선애는 산파술을 배워 무의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일을 이어갔다 이러한 모습은 , . 
주선애의 삶에 검소한 삶의 태도 타인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 

주선애의 낮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삶 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면서 그에게 영향을 ‘ ’
준 가가와 도요히코의 삶이었다 백부를 통해 듣고 경험한 한경직 목사의 삶이자 모습이었. 
고 그를 따라 망원동의 사람들을 섬긴 이상양 전도사의 모습이었다, . 

훗날 김명식 집사와 결혼하면서 약혼반지를 비싼 것으로 사려할 때 의견의 충돌을 가졌거
나 선물과 물건 삶의 양식에서 남편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며 남편도 점차 절약형으, , , 
로 변해가게 되었다는 점을 볼 때 주선애 주선애의 아니무스 상은 낮고 소외( , 2018, 355), ‘
된 자들을 섬기는 삶 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아니무스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 . “
한다 는 원칙이 되어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그러한 삶을 요구하.” , 
며 그러한 삶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하용조 목사의 주선애 교수님은 나에게 가난한 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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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베푸는 긍휼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 는 고백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가가와 .” . 
도요히코의 삶의 모습은 일평생 주선애의 삶의 지침과 원칙이 되었고 남성 영웅상이 되었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아니무스가 고집이나 의견이 아니라 지침이 되었던 것은 주선애가 공. 
부와 일을 통해 생각하는 훈련을 키우며 훈련하였기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
지 않았나 한다.  

이상으로 개성화 과정을 통해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선애의 . 
개성화 과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의 특징3. 

회개의 삶을 통한 페르조나와 자아 의 동일시 약화1) (ego)
주선애는 당시 사회에서 드문 대째 기독교 가정의 자녀로 공부를 한 여성이었다 기독교 4 . 

교사를 꿈꾸고 신학생 사모 전도사 여교수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였다 그렇기에 기독교인, , , . , 
사모 신학생 사역자 교수라는 페르조나를 가지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다툼이나 갈등, , , . 
으로 페르조나가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페르조나를 강화하거나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
니라 회개하는 삶으로 페르조나와 분리를 하였다 그 가운데에 내면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 
그림자와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할 때 타인의 비난과 갈등 삶의 어려운 상황은 개성화를 . ,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 주선애는 최초의 여성 기독교교육학자로서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신. 
분을 얻음에도 회개의 삶을 통해 계속 자신은 죄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 하는 사람, 
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페르조나와 자아의 구분을 지으며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아가며 개성화
를 이루어갔다 초월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에 대하여도 타인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고 진. , , 
실하게 관계하였다.   

새로운 소명을 통한 자아 의 발달과 개성화 2) (ego)
융 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자아를 형성해야 하며 자아가 잘 형성되어야 개성화를 잘 (2005) ,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생명의 확장과 정복 생계를 위한 노력 외부 세. , , 
계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후반부에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성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고 후반부를 살아갈 때 전반부의 원칙에 지배를 받게 되면 우울하거나 과. 
거를 찬양하고 교조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융 은 자신의 환자의 분의 가 중년기를 , . (2005) 3 2
넘긴 사람들이며 환자들 과반이 의식의 자원이 고갈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 .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내면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면의 성찰에 대한 강조는 노년기의 사람들에게 목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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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 은 지향점이 있는 삶이 목표 없는 삶보다 더 훌륭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관찰. (2005)
하였다 삶에 작별을 고하지 못하는 것과 죽음 앞에 움츠러드는 것은 완고함 혹은 건강하지 .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죽음을 의식하면서 추구할 목표를 발견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
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에는 자아 인생의 후반부에는 개성화 과정이 중요하며. , ,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삶의 목표가 필요하지만 그 목표와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달
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 젊은이는 삶을 확장해야 하고 노인은 죽음을 앞두. -
고 언젠가는 삶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 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표와 지향점을 갖-
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생의 자아 는 전반부에 발달하고 후반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 ’
오전과 오후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목표 지향점을 발견하는 가운데 계속 발달할 ,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선애의 경우 정년퇴임 이후 그동안 소외되었던 목회자 사모. , 
북한이탈주민 여교역자 등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받고 그들을 위해 소명을 이루는 가운데 , 
지속적으로 자아가 발달하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개성화 과정을 이루었다 새로운 소명을 . 
발견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아는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그 가운데 개성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림자 통합과 성화3)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자아가 자기 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인간 고유의 특성을 (Self) . 

찾으며 점차 자기 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의식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Self) . 
되면서 인간은 자기 가 되어간다 융은 이러한 자기 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Self) . (Self)
하였다 주선애는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 그림자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기. 
도하였다 그리하여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타인과 좋은 . ,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의 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였다. . 

평양신학교 시절 한 학우와의 다툼으로 인해 기도하였을 때 그녀는 주님의 못 박히신 손, 
피 흘리신 손을 생생하게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죄를 위해 이미 사한 증거다 는 음. “ .”
성을 들었다 유학시절 일본인 아이코에 대한 미움을 자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자신들의 둘레 안에 십자가가 서 있, 
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주선애 그리고 아이코에게 사과하고 아이코도 일본의 ( , 2018, 186). 
죄를 사과하며 큰 부흥회를 갖게 되었다 바로 부정적인 그림자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였. , 
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상은 단순히 . 
닮아야 하는 자기의 상징을 넘어서서 너의 죄를 사했다 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하“ .”
신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러할 때 죄책감과 억눌린 감정의 해소와 통합을 넘어서서 죄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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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간 것이다 바로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에서 보. . 
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선애는 ,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되었다.   

개성화 과정과 영성형성4. 

지금까지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을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글은 영성의 . 
다양한 특성 가운데 로너간과 도란의 견해에서도 나타난바 자기초월 에 초점을 두고 삶의 , ‘ ’ , 
통합의 차원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기초월은 초월자와의 관계 타자 지향 자기 객관화의 . , ,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영성의 관계지향적 차원 내면적 요소 초월자와의 , , , 
관계 삶 관련성과 통전성의 차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초월은 자기로부터 , . 
벗어나는 것이지만 실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과 초월자와의 관계로 나아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초월은 개성화 과정의 페르조나와의 분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페르조나. 
가 개인 행위의 주체인 자아 와 동일하지 않다고 자기 객관화를 해주기 때문이다 주선애는 ‘ ’ . 
대째 신앙인 신학생이라는 페르조나를 통해 자신은 특별히 회개를 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4 ,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학우와의 다툼으로 인해 기도하였을 때 신앙인 신학생은 페르조. , , 
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었다 그. . 
리고 신망원 고아들과 유학시절 아이코와의 관계에서 그림자 투사 철회를 통해 타인을 선입
관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성찰하고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았을 . , 
때 그것은 사랑으로 타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내면의 그림자 투사 철회는 타인, . 
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다 즉 타자 지향과 초월자와의 관. , 
계로 이끈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망원동에서의 사역은 기독교 내 한국 사회 내 드. , 
리워진 그림자를 의식화하며 기독교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성. 
화 과정을 통해 본 영성형성과정은 회개의 삶 을 통해 가능했고 소명을 통해 삶 전체 가운‘ ’ , 
데 이뤄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 내면의 전체성을 이루는 것에서 넘어, 
서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향은 무엇일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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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영성교육의 방향. Ⅳ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조화를 이루는 기독교 영성교육1.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살펴본바 자신의 그림자는 타인에게 투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내면의 수용할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타인에게 투사되며 이유 없이 미움과 부정적. 
인 감정이 싹트고 배제와 다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자 투사를 멈, . 
추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림자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때 전체성을 형성하고 오히려 ,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지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 
경험하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뤄지게 된다 따. 
라서 기독교 영성교육은 그림자 투사를 거두면서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제임스 파울러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아와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4
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바로 신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Fowler, 1995, 292-293). 
타인의 전망과 자신의 세계관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또한 단계 결합적 신앙은 단계에서 자기 확실성 실재에 대한 의식적인 인지적 정서. 5 4 , , 
적 적응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억압되었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많은 것을 자아와 조망에
로 통합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보다 깊은 자아의 목소리 에 개방적이 되며 사. ( )
회적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결부된다는 것이다(Fowler, 1995, 317-318). 
이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 일상의 삶에서 직면하는 갈등 내면의 성찰이 영적 성장과 신앙, , 
발달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렇기에 기독교 영성교육은 갈등과 비난 부. , 
정적인 모습을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며 자신의 것으
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성찰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며 타인에 대한 투사를 . , , 
거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훈련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 

그리하여 자각 숙고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지- - . , 
공동체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지를 자각하며 현재의 나와 공동체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나와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어두움 부정적 감정 갈등을 . , , 
마주하고 그것을 나와 우리의 모습으로 수용하며 그것을 숙고하며 갈등과 부정적인 모습을 , 
통해 이전의 나와 우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함으로써 나. 
와 우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면의 성찰을 , 
통해 초월자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선입견이나 우월감 없이 타인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며 초월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바라봄이 아닌 반성적 바라봄 세밀한 관찰을 해야 할 것이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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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교육 현장의 모습과 특징을 면밀히 관찰하고 현실 속에 적용 가능한 기독교교육의 모습
을 구성하고 창조해야 할 것이다 고원석 관계성 평등성 개방성을 가지고 자( , 2019, 285). , , 
신의 관점과 구별되는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타자에 대한 배려가 , 
필요하다 김현숙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하며 하( , 2015, 134-135, 148). ‘ ’
나님의 본래 의도를 회복해야 한다 박상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 2018, 199). 
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화에 포함시키고 주변화되고 소외되고 가난하며 억눌린 자들의 , , , 
목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신근( , 2007, 133).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늘진 응달에 살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이웃교회와 연대하여 협력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김도일( , 202

이런 섬김과 봉사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인 봉사를 할 0, 74). 1 1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교회 밖 봉사와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다
김성중 이를 위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신앙공동체를 세우며 사이버 스페( , 2020, 56). , 
이스에서도 돌봄과 배려와 사랑의 경청을 회복하는 공간을 창조하여 신앙공동체의 교육과 
친교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신현호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교육과( , 2022, 290). 
정은 회중들의 상호작용이기에 상호적 소통을 촉발시켜 교회교육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효숙 교회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 , 2016, 38). , 
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소명을 확인하고 헌신해야 할 , 
것이다 김정준( , 2021, 35). 

일상의 삶에서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독교 영성교육2. 

양금희 는 주선애의 삶을 그녀답게 만든 것이 상황과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하나(2015) , “
님 왜 제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결정?”
하고 실천하는 영성적 응답방식이 그녀를 그녀의 것이 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 
와 상황에 대한 응답방식이 주선애의 고유한 특성을 찾게 해주며 본래적인 자기가 되게 해
주었다 주선애에게 일상의 삶은 현실 세계에만 주목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상의 삶 . . 
가운데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삶의 역경에 의미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 
뜻을 찾고 소명을 깨닫게 하며 일상의 삶에서 영성이 형성되게 한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 . 
고 새로운 도전 앞에 순종하며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삶은 초월, .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으며 영성형성의 자리였던 것이다, . 

주선애의 삶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되는 평양신학교 갈등에서의 기도는 그림자를 직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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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림자를 통합하게 하였다 주선애 삶의 후반부. 
에서 지속된 새로운 소명에 대한 응답과 도전은 그녀의 자아가 환경과 반응하며 계속 발달
하게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 교사라는 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사 여교역자들의 . , 
교사 사모들의 교사 등 다양하게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초월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방식은 
삶의 전반부에서도 개성화 과정을 이루게 해주며 후반부에서도 새로운 도전 앞에 응답하며 , 
자아가 발달하고 인격의 발달을 이루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에 자아발달과 개성화를 위한 전세대적인 영성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의 영성. 
적 능력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영성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유선(
희 교회 내 즐거운 활동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를 유발하고 기, 2012, 192-193). 
독교 세계관을 갖고 경제 위기 실업률 증가 공교육 붕괴 생태계 위기 전쟁과 테러 등의 , , , , 
삶의 현실에서 교육자가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고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행동으로 살아가
는 삶의 모범과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형섭 기독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인( , 2018, 56). 
간존재의 정서적인 차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영적지도를 병행함으로 전인적인 하
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박미라( , 2012, 104). 

나오는 말. Ⅴ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코로나 의 상흔이 남아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19 . 
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의식 아래로 밀어넣은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급변하는 , . 
사회 속에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때에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은 갈등. 
과 역경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선애는 한 세기의 인생의 여정 속에. 
서 시대적 아픔과 민족적 고난 개인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고스란히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 
앞에서 기도하며 페르조나와 자아를 분리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전체성을 이루며 개성화를 
실현해갔다 그늘진 곳을 드러내고 통합하며 어두운 곳에 복음과 희망의 빛을 비추고 사회 . 
통합을 이루어 나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는 이러한 그림자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이것들이 개성화 과정
을 이루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공동체를 . 
형성하여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며 개성화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
다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잊혀진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살피며 그것들을 드러내고 . 
의식하며 통합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자아와 페르조나를 분리하여 시대의 흐름과 삶의 변. 



184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74

화 가운데 변치 않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 초월자 하나님을 . 
경험하며 영적 성장을 이뤄야 할 것이다 그리하는 가운데 참된 자기 자신이 되고 하나님 .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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